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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the vestibular function test laboratories in Korea. 
Methods: Questionnaire about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vestibular function 
test laboratories was sent by email to the entire members of the Korean Balance 
Society.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included situation of employees who 
perform the tests, the types of vestibular function tests and equipment, frequency 
of the test and types of dizziness related questionnaires. 
Results: Forty-nine hospitals and clinics responded. All the 49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ve videonystagmography. Spontaneous nystagmus analysis 
by videonystagmogrphy was the most frequently tests for patients with dizziness. 
Questionnaires for dizziness were used by 27 respondents (55.1%) for initial 
evaluation of the dizziness patients. The Korean version of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dizziness related questionnaire.
Conclusions: We analyzed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vestibular function 
test laboratories to comprehe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vestibular function 
test. We think that these results will help to provide a standard for laboratory 
operations and prepare for the education, focusing on high-demand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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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지럼이란 공간감이나 균형감에 문제가 발생하여 움직

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주위환경이나 환자 자신

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모든 증상을 통칭한다[1]. 

어지럼으로 진료를 본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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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75,734명에서 2016년 838,928명으로 3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어지럼은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65세 이상 인구에서 9%–15%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3]. 

어지럼은 크게 중추성어지럼과 말초성어지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추성어지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소뇌, 뇌간, 

전정신경핵까지의 원인에 의해 생기는 어지럼이고, 말초

성어지럼은 미로와 전정신경 이후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이

다. 어지럼은 주관적인 증상이므로 임상 진료에서 어지럼

을 객관화, 정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지럼의 

성질, 정도, 원인을 파악하여 분류하고 최대한 정량화하며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철저한 문진과 이신경학적 

검사 및 다양한 전정기능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어지럼 진

료 시에 사용하고 있는 전정기능검사법에는 전기안진검사, 

비디오안진검사, 전정유발근전위검사, 동적자세검사, 회전

의자검사, 비디오두부충동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가 사용

되고 있다[4-8]. 각 장비마다 제조사가 2–3군데 이상으로 

여럿이며, 제조사에 따라 추천되는 기본 설정값이나 검사 

세부 방법 등이 조금씩 다르다. 또한 각 병의원의 검사실마

다 검사 공간, 환경, 검사를 시행하는 인력의 직급과 수준

이 다른데 이런 여러 요소는 같은 검사라도 시행하는 병의

원에 따라 검사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9]. 

현재까지 국내에서 각종 전정기능검사의 운영 지침이나 

검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마련된 바 없다. 전정기

능검사가 일관되게 정확한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검

사 장비의 올바른 설정과 관리,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전정기능검사실의 표준화와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전정기능검사

실의 현재 운영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어지럼을 진료하는 대한평형의학회 회

원을 대상으로 한 전정기능검사 및 전정기능검사실 운영

에 대한 설문지 분석을 통해 현재 전정기능검사에 대한 현

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전정기능검사실의 

장비와 인력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인력을 교육하는 자

료 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 및 방법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한평형의학회 회원

을 대상으로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전자 설문지를 발송하

였다(부록: Supplementary questionnaire). 설문지 문항은 (1) 

전정기능검사실 운영 현황(검사실 인력 자격과 교육, 검사

실 규모, 검사실 소속), (2) 검사실 장비 현황(제조회사 및 

장비명, 검사 항목별 사용 빈도와 검사 시간), (3) 어지럼 

관련 설문지 사용 현황의 3가지 대분류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 항목은 응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음 항목 페이

지로 진행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무응답이 없도록 하였다. 

어지럼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검사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 장비의 사용 빈도를 0–4 단계로 

조사하였는데, ‘0’은 시행하지 않음, ‘1’은 25% 이하에서 시

행, ‘2’는 25%–50%에서 시행, ‘3’은 50%–75%에서 시행, ‘4’

는 75%–100%에서 시행할 때로 정하였다. 검사실 장비 현

황은 국내 식약청에서 승인된 장비를 대상으로 하였고, 설

문지는 한국어 번역판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나 어지

럼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있고 흔히 사용하는 설문지도 포

함하였다. 이 전자설문지 항목에 없는 장비/설문지를 각 병

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란을 

두어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총 49개 병의원

에서 답변을 보냈고 대학병원 29곳, 종합병원 7곳, 개인의

원 13곳에서 응답하였다. 응답한 병의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6곳, 경기/인천권역 15곳, 강원/경상권역 9곳, 그리

고 충청/전라/제주권역에서 9곳이었다. 49개 병의원 중 이

비인후과 36곳, 신경과 13곳이었으며, 설문에 답변한 당사

자는 교수 27명, 개원의 13명, 검사실 직원 5명, 봉직의 4명

이었다. 

결    과

1. 전정기능검사실 운영 현황

각 병의원에서 전정기능기능검사에 소속된 검사자는 2

명이 20곳(4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명(11곳. 

22%), 0.5명(8곳, 16%), 3명(6곳, 12%), 4명(2곳, 4%) 순이었

으며 5명, 6명도 각각 1곳씩으로 조사되었다(Fig. 1). 0.5명

은 전정기능검사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전정기능검사실에 

전속되어있지 않고 다른 검사실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전정기능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의 직급은 

다중 선택이 가능하게 했으며, 임상병리사가 32곳으로 가

장 많았고, 청능사 23곳, 간호조무사 4곳, 의사 3곳, 간호사 

1곳 순이었다. 이중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운영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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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mposition propor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a
vestibular function test room. VFT, vestibular function test; AFT,
auditory function test; EEG, electroencephalography.

각사 과정을 수료한 검사자는 총 26개(53%) 병의원에서 51

명이 있었다. 

전정기능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가 전정기능검사와 함

께 청력검사도 하는 병의원이 16곳(33%)으로 가장 많았고, 

오직 전정기능검사만을 하는 병의원은 11곳(22%)이었고, 

전정기능검사/뇌파검사를 하는 병의원이 4곳(8%), 전정기

능검사/청력검사/뇌파검사의 세가지 검사를 모두 하는 병

의원도 4곳(8%) 있었다(Fig. 1). 

전정기능검사실로 배정된 구획은 1구획을 사용하는 곳

이 23곳(47%)으로 가장 많았고, 2구획 14곳(29%), 3구획 6

곳(12%), 4구획 3곳(6%)이었으며 0.5구획도 3곳(6%) 있었

다(Fig. 1). 0.5구획은 검사실로 배정된 장소를 다른 검사실

과 공유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3–4 구획으로 많은 구획을 

이용하고 있는 병의원은 추가 설문 항목에서 회전의자검

사, 동적자세검사 등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전정기능검사 

기기가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전정기능검사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이비인후과 34

곳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과가 15곳이었는데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소속과 비례하므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과 소속이 아니라 병원 소속 기능검사실로 개별 

운영되는 곳도 9곳 있었다. 다른 검사실과 독립적으로 운

영되는지의 항목에서는 32개(65%) 병의원에서 전정기능검

사실의 인력 및 시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12

곳(24%)에서는 인력 및 시설이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고, 시설만 독립되고 인력은 다른 검사실과 공

유하는 곳이 5곳(10%) 있었다(Fig. 1).

2. 전정기능검사실 장비 현황

설문지에 응답한 49개 모든 병의원이 비디오안진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체로는 SLVNG (SLMED, 

Seoul, Korea)의 비디오안진검사 장비가 30곳(47.6%)으로 

가장 많았고, Visual eyes (Micromedical Tech, Chatham, IL, 

USA) 16곳, ICS Chartra 200 (GN otometrics, Taastrup, 

Denmark) 9곳, I-portal VNG (Neuro Kinetics, Pittsburgh, PA, 

USA) 8곳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Fig. 2). 전기안진검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13곳(27%)이었으며, 비디오안진검사

와 전기안진검사가 모두 가능한 ICS Chartra 200 (GN 

otometrics)을 사용하는 곳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META-4 

ENG (Micromedical Tech)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4곳이었다

(Fig. 2). 

동적자세검사는 20개(40.8%) 병의원에서 보유하고 있었

고 한 곳을 제외한 19곳이 Smart Balance Master (Neurocom 

Int, Clackamas, OR, USA)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었고, 나머

지 한 곳에서는 Beam med tetrax (Beam Med, Tel-aviv, 

Israel)를 사용하고 있었다(Fig. 2). 회전의자검사를 시행하

는 병의원은 20곳(40.8%)이었는데, 회전의자검사 장비로는 

Comprehensive (Micromedical Tech)가 10곳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는 I-Portal (Neuro Kinetics) 7곳, Auto-Traverse 

(Micromedical Tech) 3곳 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Fig. 2). 

전정유발근전위검사는 33개(67.3%) 병의원에서 시행 중

이고, Biologic Navigator (Natus Med, San Carlos, CA, USA) 

을 이용하는 곳이 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GSI audera 

(Grason-Stradler, Eden Prairie, MN, USA) 6곳, NeuropackS1 

(Nihon Kohden, Tokyo, Japan) 2곳, Eclipse (Interacoustics, 

Middlefart, Denmark) 2곳 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는 30개(61.2%) 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었으

며, ICS Impulse (GN otometrics)가 24곳, SLVNG (SLMED)

가 4곳, VORTEQ (Micromedical Tech)가 3곳 순으로 사용되

고 있었다. 향후 전정기능검사실에서 추가적으로 운영하

고자 하는 검사실 장비/술기로는 맞춤전정치료가 18곳

(36.7%)으로 가장 많았고 비디오두부충동검사기기(15곳, 

30.6%)와 동적자세검사(10곳, 20.4%) 그리고 전정유발근전

위검사(6곳, 12.2%) 순이었다. 

온도안진검사는 39개(79.6%) 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었

으며, SLMED사의 온도안진검사기기를 사용하는 병의원

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Aqua (Micromedical 

Tech)를 사용하는 11곳과 ICS NCI-480 (GN otometric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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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quipment status in vestibular function test room. Videonystagmography (A), electronystagmography (B), posturography (C), rataty chair
(D),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E), caloric test (F), video head impulse test (G), and plan for introduction (H). CVE, customized ves-
tibular exercise; vHIT, video-Head impulse test; VEMP,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VNG, videonystagmography.

사용하는 8곳에서 냉온수를 이용한 온도안진검사를 시행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ICS AirCal (GN otometrics)이 

7곳, I-PAS (Neuro Kinetics)가 1곳, Aquastar (DIFRA, Eupen, 

Belgium)가 1곳, Hortmann Aquamatic II (GN otometrics)가 

1곳에서 온도안진검사를 위해 이용되고 있었다(Fig. 3). 

3. 전정기능검사 수행 빈도 

어지럼을 주소로 내원한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

는 전정기능검사의 빈도 중 가장 많은 것은 비디오안진검

사를 이용한 자발안진검사였다. 44개 병의원에서 어지럼 

초진 환자의 75%–100%에서 자발안진검사를 시행한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는 36개 병의원에서 Dix-Hallpike test, 

35개 병의원에서 Head roll test, 31개 병의원에서 두진후안

진검사, 14개 병의원에서 온도안진검사를 75%–100%의 어

지럼 초진 환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초

진 환자에서 온도안진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 수가 다른 

안진검사에 비해 적은 이유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

고, 환자에게 오심과 구토 등 불편 증상을 유발하므로 처음

부터 온도안진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가장 발병 빈도가 높은 양성발작체위어지럼

을 우선 진단하기 위해 자발안진검사나 두진후안진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18개병원에서 비디오두부충동검사를 50%–100%의 어지

럼 초진 환자에게 시행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비디오두

부충동검사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30개 병원 중 60%에 해

당된다. 비교적 시행 빈도가 낮았던 검사는 진동유발안진

과 과호흡유발안진이었으며 과반수 이상의 병의원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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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frequencies of each vestibular function tests. SN, spontaneous nystagmus; DH, Dix-Hallpike test; HST, head shaking test;
vHIT, video-Head impulse test; SOT, sensory organization test; MCT, motor control test; ADT, adaptation test; LOS, limits of stability
test; RCT, rotary chair test; SHA, slow harmonic acceleration test; VEMP,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지럼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는 이들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다고 답했다. 누공검사 역시 어지럼 초진 환자에게 잘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검사로서, 23개(46.9%) 병의원에서는 초진 

환자의 어지럼검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이는 누공

을 의심할 수 있는 외상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

는 검사이므로 검사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동적자세검사 중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검사는 지

각조절검사(sensory organization test, SOT) 였으며, 초진 환

자의 75% 이상에서 SOT를 시행하는 곳이 7곳, 50% 이상에

서 시행하는 곳이 6곳이었다. 그 다음으로 흔하게 사용하

고 있는 검사 항목은 운동조절검사(motor control test) 와 

적응검사(adaptation test)였으며 사용 빈도는 동일하였는데 

50% 이상으로 사용하는 병의원이 7곳이었다. 안정한계검

사(limits of stability test)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잘 사용하

지 않아, 50% 이상으로 사용하는 병의원이 5곳에 불과했다.

회전의자검사 중 완서조화가속검사(slow harmonic acce-

leration test)는 초진 환자의 50% 이상에서 시행하는 병의원

이 9곳이었고, 계단형속도검사(step velocity test)는 초진 환

자의 50% 이상에서 시행하는 병의원이 10곳이었다. 

전정유발근전위검사를 어지럼 초진 환자의 검사에 사용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17개 병의원에서 경부전정유발

근전위검사를 50% 이상의 초진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었

고, 10개 병의원에서 안구전정유발근전위검사를 50% 이상

의 초진 환자에게 시행한다고 답변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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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st frequencies of questionnaires related dizziness. DHI,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VADL, vestibular disorders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VSS, vertigo symptom scale; FLS, functional 
level scale of the AAO-HNF; ABC,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
fidence scale; MSQ, motion sensitivity quotient.

4. 설문지 수행 빈도

어지럼 초진 환자 대상으로 어지럼 관련 설문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은 총 27곳이었다. 한국어판 어지럼

장애척도(Korean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K-DHI)를 이

용한다고 답한 병의원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나 이 중 50% 

이상의 초진 환자에서 설문지를 이용한다고 답한 병의원은 

12곳으로 많지 않았다. DHI 다음으로 전정질환일상활동척

도(vestibular disorders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7곳의 병의원에서 50% 이상의 초진 환자

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이외 vertigo symptom scale 5곳, 

functional Level Scale of the AAO-HNF 2곳, 활동별균형자신

감척도(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scale) 1곳, 동작

민감도지수(motion sensitivity quotient) 1곳 순으로 50% 이

상의 초진 환자에게 각각의 설문을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Fig. 4).

고    찰

이 연구에서는 대한평형의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정

기능검사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답변

을 보낸 49개의 병의원은 전국에 고르게 위치하고 있었고, 

1차의원에서 3차 기관까지 모든 규모의 병의원에서 답변

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전정기능검사실

의 규모, 소속, 인력 등의 운영 현황, 장비현황 및 전정기능

검사 시행 빈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응답을 한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전정기능검사실에 2명 

이상의 직원이 1개 이상의 구획에서 전정기능검사를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오로지 전정기능검사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11곳(22.4%)으로 적었고 대부분은 청력검

사와 전정기능검사를 함께 검사하고 있었고 뇌파검사도 

함께 시행하는 곳도 8곳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지럼 환자의 병인에 내이질환이나 뇌신경계질환이 원인

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 과정에 청력검사나 뇌파검

사가 함께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검사실에서 관련된 

검사를 동시에 담당하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다양한 전정기능검사가 널리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력에 대한 기초 및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진

행하는 관리하는 곳은 현재까지 없다. 각 대학이나 병원에

서 개별적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정

기능검사실 검사자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목적이라기보다

는 전정기능검사에 관심이 있는 검사실 기사뿐만 아니라 

전공의, 전문의 초기, 검사실 운영에 관심이 있는 개원가 

전문의 등을 고루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

회 및 대한청각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청각사 연수 과정에 

전정기능검사 관련 강의가 일정 시간 포함되어 있지만 시

간이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정기능검사의 기초, 

원리, 각 장비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폭넓고 밀도 있는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청각사 과정을 수

료한 검사실 직원 수는 26개 병의원에서 51명으로 답했으

며, 이는 이 설문에 응답한 49개 병의원의 전정기능검사실 

검사자 중 53.1%에 해당했다. 전정기능관련 검사들은 어지

럼 환자의 진단 및 균형 장애 평가에 필수적인 진단 과정이

다. 전정기능검사 결과를 진단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

할 수 있는 결과값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비를 이용

하고 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검사자의 인력 수준이 아주 중

요하다. 검사자가 전정기관의 기초적인 해부, 생리, 각 검

사의 원리와 방법, 장비의 이용 및 보정에 대해 정확한 지

식을 갖추고 운용하며,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9,10]. 

따라서 전정기능검사의 신뢰성과 질 관리를 위해서는 검

사를 담당하는 검사인력의 교육 및 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학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설문에 응답한 병의원에서의 전정기능검사실 장비 현황

을 보면 모든 병의원에서 비디오안진검사기기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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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다음으로 온도안진검사기기(79.6%), 전정유발근

전위검사(67.3%), 비디오두부충동검사(61.2%), 동적자세검

사(40.8%), 회전의자검사(40.8%) 순으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조

사에서는 최근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맞춤전정치료(36.7%)

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디오두부충동검

사기기(30.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정기능

검사실을 운영하는 많은 병의원에서 새로운 검사나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전정기능검사의 수행 빈도는 안진검사에서는 대부분 자

발안진과 자세유발안진 관찰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그 외

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발생 

빈도가 높은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이나 전정신경염에 대

한 감별진단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11]. 어지럼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설문지검사는 2004년에 한국어판이 

개발된 K-DHI [12]. 하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K-DHI도 47%의 병의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설문지 사용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

지럼 환자에서 설문지 검사는 전정기능검사의 결과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관적 어지럼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13]. 따라서 향후 어지럼

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설문지의 활용과 역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대한평형의학회 산하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한 우리

나라의 전정기능검사실에 관련 현황에 대한 본 연구는 향

후 대한평형의학회에서 전정기능검사실의 검사에 대한 올

바른 검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침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향후 

검사자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 단어: 전정기능검사, 어지럼, 한국, 검사실

부    록

Supplementary questionnaire은 온라인(https://doi.org/10. 

21790/rvs.2018.17.4.160)을 접속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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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형기능검사실 운영 현황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2-(1) 귀원의 평형기능검사실 직원은 몇 명인가요?  

  ① 0.5 명 (다른 검사실과 공유)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⑥ 5명 

  ⑦ 6명  

  ⑧ 7명 

  ⑨ 8명 이상  

 

 2-(2) 귀원에서 평형기능검사는 누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공동 선택 가능합니다.) 

  ① 임상병리사 

  ② 청능사 (언어청각학사 취득자)  

  ③ 간호사 

  ④ 간호조무사 

  ⑤ 기타 (___직접 입력) 

 

 2-(3) 평형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직원 중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 과정을 수료한 

직원은 몇 명인가요? 

 ________명  

 



 2-(4) 평형기능검사자는 평형기능검사만을 단독으로 시행합니까? 

  ① 평형기능검사만 시행 

  ② 평형기능검사 + 청력검사 

  ③ 평형기능검사 + 청력검사 + 뇌파검사 

  ④ 평형기능검사 + 뇌파검사 

 ⑤ 평형기능검사 + 기타 검사  

 

 2-(5) 현재 평형기능검사실로 이용하고 있는 구획은 몇 개 인가요? 

  ① 0.5개 (다른 검사실과 공유)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이상  

 

 2-(6) 귀 병원의 평형기능검사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합니다.) 

  ① 이비인후과 

  ② 신경과  

  ③ 병원 특수 검사 파트 

  ④ 기타 (                   ) 

 

 2-(7) 평형기능검사실은 다른 검사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까?  

  ① 인력과 시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② 인력 시설 모두 다른 검사실과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③ 시설은 분리되어 있으나 인력은 순환 근무한다 

  ④ 기타  (                                  ) 

 

 

 

 

 

 

 

 

 

 

 

 

 

 

 

 

 

 

 

 

 



3. 귀원의 검사실에서 사용 중인 장비의 제조회사 및 장비명을 선택해주세요. (2개 이상의 장비가 

있는 경우 복수 선택해주세요. 아래 선택 항목에는 없으나 귀원의 검사실에서 사용 중인 장비가 

있으면 직접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1) Videonystagmography    (             ) 

  ① SLVNG (SLMED) 

  ② ICS CHARTR 200 (Otometric) 

  ③ HORTMANN Vestlab (Otometric) 

  ④ Visual Eyes VNG (Micromedical) 

  ⑤ I-PORTAL VNG (Neuro Kinetics) 

  ⑥ 기타 (    ) 

 2) Electronystagmography    (             ) 

  ① META-4 ENG (Micromedical) 

  ② ICS CHARTR 200 (Otometric) 

  ③ HORTMANN Vestlab (Otometric) 

  ④ 기타 (    ) 

 3) Dynamic posturography  (             ) 

  ① Bertec Balance Advantage (Bertec) 

  ② SMART Balance Master systems (NeuroCom) 

  ③ 기타 (    ) 

 4) Rotary chair test   (             ) 

  ① 2000TM Auto-traverse (Micromedical) 

  ② 2000TM Comprehence (Micromedical) 

  ③ I-Portal (Neuro Kinetics) 

  ④ 기타 (    ) 



 5)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① VEMP (Natus biologic)  

  ② VEMP (GSI) 

  ③ 기타 (    ) 

 6) Caloric test 

  ① SLVNG (SLMED) 

  ② Aqua stim (Micromedical) 

  ③ ICS Aircal (Otometrics) 

  ④ ICS NCI-480 (Otometrics) 

  ⑤ HORTMANN AQUAMATIC II (Otometrics) 

  ⑥ 기타 (    ) 

 7) Video head impulse (thrust) test  

  ① Head impulse system (Otometrics) 

  ② VORTEQ (Micromedical) 

  ③ 기타 (    ) 

 8) 기타 사용중인 장비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 

 

3-2. 현재 검사실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향후 장

비 구매 등을 통하여 시행 예정인 전정기능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복수 응답 가능합니

다.) 

① Videonystagmography  

② Electronystagmography  

③ Dynamic posturography 



④ Rotary chair test 

⑤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VEMP) 

⑥ Calor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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